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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소진과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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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d collected 322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aegu area, in order to investigate burnou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dental hygienists and find relationship between these, and there were conclusions as
follows; 1. The average burnout points are 2.82, and we could gain each point as follows; emotional burnout 3.26, cynical
attitude 2.63, and declination of job efficiency 2.58. The averag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oints were 3.0, and the
gained each point was organizational immersion 3.12, turnover intention 2.73, job satisfaction 3.14. 2. At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the over 30-years-old showed the highest point in
organizational immersion (3.41) and job satisfaction (3.48) (p = .031, and .000). Also the married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unmarried at organizational immersion (3.37, 3.07) and job satisfaction (3.40, 3.10) (p = .014). The work over 6
years showed the highest point in organizational immersion (3.30) and job satisfaction (3.29) (p = .002, and .013). The
work during 3~5 years showed the highest point in turnover intention (2.93) (p = .005). The annual salaries were more
than 25million won showed the highest point in organizational immersion (3.57) and job satisfaction (3.44) (p = .000, and
.001). 3. The variables related to organizational immersion were declination of job efficiency, and emotional burnout,
cynical attitude (R2 = .42). These were significantly abnormal correlation with organizational immersion. Turnover
intention was related to emotional burnout, cynical attitude and declination of job efficiency(R2 = .33). These were normal
correlation with turnover intention. The variables related job satisfaction were declination of job efficiency, cynical
attitude, emotional burnout and ages (R2= .36). These were attentively abnormal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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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의학의 발전과 함께 의료기관의 대형화, 의료서비스

의 경쟁, 의료소비자들의 욕구 다양화와 고급화 등 급변하

는 의료 환경에 따라 병원들도 적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고객의 만족을 통한 외부

고객만족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며, 내부 고객만족을 위해

구성원들의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1). 

조직유효성이란 조직의 성과인 설정된 목표의 달성정도

를 의미하며, 인적자원측면의 성과, 조직측면의 성과, 재

무·회계측면의 성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인적자

원측면의 성과 수준은 주로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을 측정함으로써 밝혀지는데 이는 조직의 생존과 발전

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2,3), 구성원들이 직무에 임하

는 마음가짐과 소속 조직에 대한 공헌의욕 그리고 일체감

등은 조직의 유효성 증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4). 

치과위생사들도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 환자와의 대인관계기술, 경영의 동반

자와 같은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면서5), 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내·외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

응인 소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적응

이라는 기제를 통해 정상 상태로 복귀할 수 있지만, 소진

은 정상 상태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적응기제가 작동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복귀가 불가능하다6). 

소진이 장기간 누적되거나 심한 경우 개인과 조직에 부

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조직유효성을 감소시

키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생리적 증후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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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상행동을 동반하게 되고 조직적으로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조직에 머무르고자 하는 의도가 떨어져 업

무수행 성과가 감소하게 된다7-10). 

소진으로 인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감소, 이직의 증

가 등을 고려할 때 구성원들이 소진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은 곧 병원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특히 병원종사자들의 스트레스는 보건의료서

비스 제공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자인 병원종사자에게 다

양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환자가 받는 보건의료서

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1), 치과의료기관 종사

자인 치과위생사의 소진은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을 위해서 마땅히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조직 효율을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치과위생사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근무환

경 개선을 통한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5). 또한 치

과위생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기관 구성원들이 직무와 조

직에 대한 애착심과 책임감을 느낄 때 진정으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12). 

치과위생사의 이직율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으로

서의 업무확장과 승진기회를 비롯한 보상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일방적이 아닌 상호 수평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통하여 긍정

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소속감을 심어주어야 하며13,14),

경력자들에 대한 분야별 전문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자

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12).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이직의도,

조직몰입, 임파워먼트, 스트레스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5,12-20)

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조직유효성(조직몰입, 이직의도,

직무만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된 연구가 거의

없으며, 특히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진과의 관계

를 규명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

와 인근지역의 치과병·의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

으로 소진과 조직유효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

를 조사하여 치과위생사 자신이 유능한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고 치위생전문직의 발전과 더불어 고급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유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2007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대구와

인근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설문지는 병원별 책임치과위생사의 도움으로 총

350부를 배부하여 개별적으로 작성하게 한 후 밀봉하여

회수하였고, 응답이 부실한 28명을 제외한 총 322명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지 내용

은 직무소진 15문항, 조직유효성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소진

소진척도는 다양한 직무에 맞도록 Schaufeli 등(1996)21)

에 의해 개발된 MBI-GS(Maslash Burnout Inventory-

General Survey)를 신22)이 타당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에서도 직무소진 정도를 MBI-GS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는 최23)가 사용한

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과 문항수

는 정서적 소진 5문항, 냉소적 태도 4문항, 직업 효능감 6

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긍정적인 문항은 역환

산하여 점수를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영역별로는 정서적 소진 Cronbach’s alpha = .83,

냉소적 태도 Cronbach’s alpha = .75, 직업 효능감 감소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Table 1).

2) 조직유효성

조직유효성은 조직몰입, 이직의도, 직무만족 세 영역

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조직몰입은 Mowday 등(1982)24)

이 개발한 5문항, 이직의도는 Becker(1992)25)가 개발한

4문항, 직무만족은 Wakefield & Curry(1988)26)가 개발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아니다’의 1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조직유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는 조직몰입 Cronbach’s alpha = .91, 이직의도 Cronbach’s

alpha = .83, 직무만족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Table 1). 

 

3. 자료분석 방법 

통계분석은 일반적인 특성은 백분율로 구하였고, 일반

적인 특성 및 소진과 조직유효성과의 차이는 t-검정과, 분

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이하 ANOVA/scheffe)검정

을 실시하였다. 소진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상관분석으로 검정하였고,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요

인은 단계투입법(Stepwise)에 의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Table 1. Reliability of burnou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dental hygienists

Variables
The number 
of sentence

Cronbach’s 
alpha

Burnout emotional burnout 5 0.83

cynical attitude 4 0.75

declination of job 
efficiency

6 0.88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immersion

5 0.91

turnover intention 4 0.83

job satisfaction 5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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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PC 12.0 버전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 총 322명의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은

21~24세가 45.7%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41.6%, 30

세 이상이 12.7%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5.7세이었다. 결

혼여부는 미혼이 85.1%로 기혼 14.9%보다 높았고, 근무

경력은 3~5년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직위는 일반직이

72%로 보직 28.0%보다 높았다. 연봉은 1900만원 이하가

46.9%로 가장 높았고, 2000~2400만원이 41.3%, 2500만

원 이상이 11.8%순이었다(Table 2).

2. 소진 

연구대상자의 영역별 소진 평균치는 정서적 소진 3.26

(범위: 1~5), 냉소적 태도 2.63, 직업 효능감 감소 2.58이

었고, 전체 평균은 2.82이었다. 문항별 평균치는 정서적

소진에서 ‘퇴근시 완전히 지쳐있음을 느낀다’가 3.51로

가장 높았고, 냉소적 태도는 ‘업무기여도에 대해 더욱 냉

소적이다’가 2.93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 효능감 감소는

역환산 항목으로 ‘업무상 발생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가 2.72로 가장 높았다(Table 3). 

3. 조직유효성 

연구대상자의 영역별 조직효율성 평균치는 조직몰입

3.12, 이직의도 2.73, 직무만족 3.14 이었고, 전체 평균은

3.0이었다. 문항별 평균치는 조직몰입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병원을 선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가 3.28로 가

장 높았고, 이직의도는 ‘나는 종종 병원을 그만두고 싶다

는 생각이 든다’가 3.26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무만족은 ‘

내게 맡겨진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가 3.56으로 가장

높았다(Table 4).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조직유효성

연령에 따른 영역별 조직유효성의 차이는 조직몰입에서

30세 이상이 3.41로 가장 높았고, 21~24세 3.09, 25~29세

3.05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p = .031). 분산분석의 선택사양인 scheffe

를 이용하여 연령 간을 비교한 결과 25~29세와 30세 이

상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직의도는 21~24

세가 2.8로 가장 높았고, 25~29세 2.76, 30세 이상 2.4 순

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 = .014). 직무만

족은 30세 이상이 3.48로 가장 높았고, 25~29세 3.12,

21~24세 3.07로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았다

(p = .000). 이는 21~23세와 30세 이상, 25~19세와 30세

이상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서 3.37, 3.40

으로 미혼의 3.07, 3.1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14,

.005) 근무경력은 조직몰입에서 6년 이상이 3.3으로 1~2

년의 3.16과 3~5년의 2.92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p = .002), 직무만족은 6년 이상이 3.29로 1~2년의 3.1과

3~5년의 3.0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13). 이는 모두

1~2년 또는 3~5년과 6년 이상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직의도는 3~5년이 2.93으로 1~2년의 2.66과 6

년 이상의 2.6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5), 이는

1~2년 또는 6년 이상과 3~5년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봉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서 각각 2500만원

이상이 3.57, 3.44로 2000~2400만원의 3.07, 3.12와 1900

만원이하의 3.05, 3.06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 = .000, .001),

이는 scheffe 검증에서 1900만원 이하 또는 2000~2400만

원과 2500만원 이상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5). 

5. 영역별 소진에 따른 조직유효성

소진에 따른 영역별 조직유효성의 차이는 소진 요인을

평균미만의 A그룹과 평균이상의 B그룹으로 각각 나누어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he subject 

Variables Category No %

Age(years) 21~24 147 45.7

25~29 134 41.6

30≤  41 12.7

Marital status unmarried 274 85.1

married  48 14.9

Career(years) 1~2 130 32.3

3~5 106 36.0

6≤  86 31.7

Position a member 232 72.0

a leader  90 28.0

An annual salary ≤1,900 151 46.9

(10thousand won) 2,000~2,400 133 41.3

2,500≤  38 11.8

Table 3. The average of burnout factors

Variables Mean ± SD

Emotional burnout 3.26 ± .73 

Cynical attitude 2.63 ± .62

Declination of job efficiency* 2.58 ± .56 

Total average 2.82 ± .49 

*Reversed scale

Table 4. The average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actors

Variables Mean ± SD

Organizational immersion 3.12 ± .77 

Turnover intention 2.73 ± .78

Job satisfaction 3.14 ± .55

Total average 3.0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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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조직유효성과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정서적 소진

은 A그룹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서 3.40, 3.30으로 B

그룹의 2.83, 3.02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 = .000), 이직의

도는 B그룹이 3.02로 A그룹의 2.44보다 유의하게 높아

(p = .000) 정서적 소진이 낮을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은 높고, 이직의도는 낮았다. 냉소적 태도와 직업효능감

감소도 정서적 소진과 같은 결과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에서는 A그룹이 B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 = .000),

이직의도는 B그룹이 A그룹 보다 유의하게 높아(p = .000)

냉소적 태도와 직업효능감 감소가 낮을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은 높고, 이직의도는 낮았다(Table 6). 

6. 소진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련성

소진과 조직유효성과의 관련성에서 정서적 소진, 냉소적

태도 그리고 직업효능감 감소 모두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에서 유의한 역상관을 보여 소진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몰

입과 직무만족이 낮았다(p = .01). 이직의도는 정서적 소진,

냉소적 태도, 직업효능감 감소와는 유의한 순상관을 보여

이직의도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았다(p = .01, Table 7). 

7.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각 변수들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일반적인 특성과 영역별 소진을 독립변수로 영역별

조직유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투입법에 의한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몰입과 관련 있는 변수는

직업효능감 감소, 정서적 소진, 냉소적 태도 순이었고 설

명력은 42%였다. 직업효능감 감소, 정서적 소진, 냉소적

태도가 낮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았다. 이직의도와 관련 있

는 변수는 정서적 소진, 냉소적 태도, 직업효능감 감소 순

이었고 설명력은 33%였다. 정서적 소진, 냉소적 태도, 직

업효능감 감소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다. 직무만족

과 관련 있는 변수는 직업효능감 감소, 냉소적 태도, 정서

Table 5. Difference of ora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 ± SD)

Variables 
No

(322)
Organizational

immersion
p

Turnover
intention

p
Job

satisfaction
p

Age(years)

21~24a 147 3.09±.78
.031*
(b<c)

2.80±.76
.014*

(a,b>c)

3.07±.55
.000***
(a,b<c)

25~29b 134 3.05±.70 2.76±.75 3.12±.46

30≤c  41 3.41±.87 2.40±.90 3.48±.72

Marital status

unmarried 274 3.07±.75
.014

2.76±.75
.120

3.10±.52
.005

married  48 3.37±.84 2.54±.91 3.40±.68

Career(years)

1~2a 130 3.16±.76
.002**
(b<c))

2.66±.76
.005**
(a,c<b)

3.10±.53
.013*

(a,b<c)
3~5b 106 2.92±.75 2.93±.77 3.08±.51

6≤c  86 3.30±.75 2.60±.78 3.29±.62

Position

a member 232 3.10±.75
.651

2.73±.76
.922

3.11±.53
.087

a leader  90 3.15±.81 2.72±.83 3.23±.60

Annual salary

≤1900a 151 3.05±.73
.000***
(a,b<c)

2.76±.77

.059

3.06±.53
.001**
(a,b<c)

2000~2400b 133 3.07±.80 2.78±.78 3.12±.53

2500≤c  38 3.57±.64 2.45±.81 3.44±.64

*p < .05, **p < .001, ***p < .0001 ANOVA/scheffe

Table 6. Difference of ora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burnout 

Variables 
No

(322)
Organizational

immersion
p

Turnover
intention

p
Job

satisfaction
p

Emotional burnout

A 162 3.40±.69
.000

2.44±.73
.000

3.30±.53
.000

B 160 2.83±.73 3.02±.73 3.00±.53

Cynical attitude

A 167 3.43±.73
.000

2.43±.75
.000

3.34±.54
.000

B 155 2.78±.66 3.05±.67 2.93±.49

Declination of job efficiency

A 152 3.44±.72
.000

2.48±.78
.000

3.35±.58
.000

B 170 2.83±.69 2.95±.71 2.96±.46

A: less than average group, B: more than aver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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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진, 연령 순이었고 설명력은 36%였다. 연령이 높고,

직업효능감 감소, 냉소적 태도, 정서적 소진이 낮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았다(Table 8). 

고 찰

조직유효성이란 조직이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 또는 효

과적인가를 표시하는 개념으로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

는 기준이다2).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조직의 생존,

효율성과 직결됨에 따라 조직평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

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병원조직에서도 최근 들어 조직유

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7). 치위생분야에서 조

직유효성에 관한 연구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스트레

스, 이직의도,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치과위생사의 개

인적인 특성, 직무특성 등 변수들간의 단편적인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5,12-20).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에서는 일반적인 특성 및 조직유효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소진과 조직유효성 변수 중 조직몰

입, 이직의도, 직무만족들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연구하

여 치과위생사의 조직유효성을 높이고, 치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전체대상자들의 영역별 소진 평균은 정서적 소진

3.26(5점 척도), 냉소적 태도 2.63, 직업효능감 감소 2.58

이었고, 전체 평균은 2.82로 이28)의 2.83과 직무스트레스

를 조사한 권과 정29)의 2.82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

다. 이는 최신 치과시술의 다양화로 치과위생사가 업무량

증가와 수요자의 기대증가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비교적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유효성 변수들의 평균은 조직몰입이 3.12로 강15)의

3.45보다는 낮았고, 박18)의 3.01보다는 높았다. Mowday

등(1982)24)는 조직몰입이란 한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

시와 몰입의 상대적 정도, 즉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조

직에 얼마나 일체감을 갖고 몰두하느냐 하는 정도라고 하

여 본 연구결과 평균보다 높은 성적으로 치과위생사들이

업무에 대한 열의와 애착정도가 높다고 사료된다. 이직의

도는 2.73으로 강15)의 2.57보다는 높았고, 윤 등14)의 3.23,

강과 이16)의 2.98보다는 낮았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지역

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전 연구들

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성적을 보인 것은 현 사회여건이 고

학력자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보건의

료전문직을 찾아 다시 입학하는 학력 유턴현상이 팽배해

지면서 이직후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과도 관련

이 있다고 생각된다. 직무만족은 3.14로 박20)의 3.12, 김과

김17)의 3.02, 강15)의 2.87, 이 등19)의 2.83보다는 높았으며,

박18)의 3.27, 윤 등14)의 3.30보다는 낮았다. 이는 평균보다

높은 성적으로 최근 치과위생사들의 안정된 근무여건과

업무의 전문화, 능력별 보수체계의 차등화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병원이 많아짐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Table 7. Correlation between burnout and oraganizational effectiveness 

Variables
Emotional
burnout

Cynical
attitude

Declination of
job efficiency

Organizational
immersion

Turnover
intention

Cynical attitude .536**

Declination of job
efficiency

.193** .524**

Organizational
immersion

-.495** -.539** -.477**

Turnover intention .482**  .494** .342** -.708**

Job satisfaction -.423** -.517** -.459** .594** -.471**

**p = .01

Table 8.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bout oraganizational effectiveness factors

Variables B B (SE) ß t P-value

Organizational immersion Adj R2= .42

Declination of job efficiency -.417 .069 -.307 -6.059 .000

Emotional burnout -.345 .054 -.327 -6.402 .000

Cynical attitude -.252 .073 -.203 -3.459 .001

Turnover intention Adj R2= .33

Emotional burnout .347 .059 .323 5.886 .000

Cynical attitude .304 .080 .241 3.806 .000

Declination of job efficiency .212 .075 .153 2.809 .005

Job satisfaction Adj R2= .36

Declination of job efficiency -.255 .054 -.260 -4.728 .000

Cynical attitude -.220 .055 -.246 -3.979 .000

Emotional burnout -.180 .041 -.235 -4.401 .000

Age .074 .037 .092 1.97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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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영역별 조직유효성의 차이는 연

령, 결혼여부, 근무경력, 연봉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는데5,13-15,18,19) 연령이 높

을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높았으며, 이직의도는 연

령이 낮을수록 높았고, 결혼여부는 미혼보다 기혼에서 조

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높았으며, 이직의도는 낮았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대인관계가 원만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며,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가정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조직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근무경력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서 6년 이상

이 가장 높았고, 3~5년이 1~2년보다 낮았으며, 이직의도

는 3~5년이 가장 높았다. 주 등13)은 신입인 경우에는 업

무를 배워가는 단계에서 일에 대한 열정과 흥미가 최고점

에 달해 있지만 3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업무가 능숙

해지면서 치과위생사로서 역할갈등이나 사회적지지, 자아

성취감 등 여러 부분에서 갈등을 겪게 되며, 결국 불만이

증가되고 이직이 발생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부 일치하

였다. 연봉이 높을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높았고, 이

직의도는 낮았다. 장과 이5)는 보수가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개인의 업무량과 능력에 따른 차별

화된 보수체제를 만들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소진과 조직유효성간의 관련성에서 정서적 소진, 냉소

적 태도, 직업효능감 감소 모두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서

유의한 역상관을 보였고, 이직의도는 정서적 소진, 냉소적

태도, 직업효능감 감소와 유의한 순상관을 보였다. 

영역별 소진에 따른 조직유효성의 차이는 영역별 소진

을 평균미만의 A그룹과 평균이상의 B그룹으로 나누어 평

균을 비교한 결과 정서적 소진, 냉소적 태도, 직업효능감

감소 모두 A그룹이 B그룹보다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이직의도는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소진

을 많이 경험할수록 조직에 몰입하기가 어렵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 낮아지며, 반대로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직유효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해 단계투입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몰입과 이

직의도와 유의하게 관련 있는 변수는 정서적 소진, 냉소

적 태도, 직업효능감 감소로 설명력은 각각 42%, 33%이

었고, 직무만족과 관련 있는 변수는 직업효능감 감소, 냉

소적 태도, 정서적 소진, 연령으로 설명력은 36%이었다.

결론적으로 치과위생사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높이

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진요인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연령이 낮은 치과위생

사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자신들

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치과위생사들의 소진과 조직유효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조직유효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치과위생사 자신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진요인을 감소시키고, 단순·획일화된 업무에서 전문화,

세분화된 업무변화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자긍심을 고

취시키며, 경력자들에게 업무자율성과 병원조직 관리업무

를 부여하여 조직에 대한 책임감과 몰입을 증진시켜야 한

다. 또한 적절한 보수체계의 확립과 승진제도의 활성화,

복지제도의 다양화 등으로 직무소진 및 이직율을 감소시

킬 수 있는 병원경영자의 탄력적인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

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단면조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

며, 향후 소진과 조직유효성 요인을 보다 다각적으로 접

근한 전향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소진과 조직유효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대구와 인근지

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소진 전체 평균은 2.82(5점 척도)였고, 정서적 소진

3.26, 냉소적 태도 2.63, 직업효능감 감소 2.58이었으

며, 조직유효성 전체 평균은 3.0(5점 척도)이었고, 조

직몰입 3.12, 이직의도 2.73, 직무만족 3.14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유효성의 차이는 연령이 30

세 이상에서 조직몰입(3.41)과 직무만족(3.48)이 가

장 높았고(p = .031, .000),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미혼

자보다 조직몰입(3.37, 3.07)과 직무만족(3.40, 3.10)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14), 근무경력은 6년 이

상에서 조직몰입(3.30)과 직무만족(3.29)이 가장 높았

고(p = .002, .013), 이직의도(2.93)는 3~5년이 가장 높

았으며(p = .005), 연봉은 2,500만원 이상이 조직몰입

(3.57)과 직무만족(3.44)에서 가장 높았다(p = .000, .001). 

3. 조직몰입과 관련 있는 변수는 직업효능감 감소, 정서

적 소진, 냉소적 태도 순이었고(R2 = .42), 이러한 요

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로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소진요인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직의

도는 정서적 소진, 냉소적 태도, 직업효능감 감소 순

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으며(R2 = .33), 이들 요인

들은 유의한 순 상관관계로 이직의도가 높을수록 소

진요인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직무만족과 관련 있

는 변수는 직업효능감 감소, 냉소적 태도, 정서적 소

진, 연령 순이었고(R2 = .36), 이들 요인들은 유의한

역상관관계로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소진요인은 낮아

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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